
ITMA 75를 통한 제직부문 섬유기계 발전동향 

 

73년도에 미국 Greenvill에서 보았던 것 하고 이번 밀라노에서 개최된 

ITMA 75에 전시된 기계를 비교할 것 같으면 확실히 그 종류와 수는 이번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나 반면에 관람자수는 훨씬 적은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당시 섬유경기와 최근의 섬유경기의 차이때문이 아니겠느냐 생

각된다. 따라서 기계업자들은 기계업자들 대로 기계가 안팔리니까 뭔가 새로

운 것을 만들어 내어야 하겠다 하는 의도가 나타나 있었고 지역상 성질을 

볼 것 같으면 미국은 면방이 기초가 된 섬유국가이고 구라파는 기계중심의 

섬유국가가 아닌가 하는 감을 줄 만큼 정밀기계의 진열이 상당히 많이 있었

다 하는 것을 느꼈다. 또 하나는 show효과를 노리는 것도 많았다. 즉 전시효

과를 노려서 특이한 기계를 갖다 놓고 어떠냐 하는 식이니까 인출인해를 이

룰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실용이 될 것이냐 안될 것

이냐? 의문스러운 것도 많았다. 

본 전시회에 출품된 직기는 그 종류도 다양하거니와 전시기계의 수에서도 

전례없이 많았다. 약 40개사에서 200대에 가까운 직기가 전시되었다. 이 외

에도 각종의 소폭 Tape직기가 있었으나 여하튼 전부를 자세히 관찰한다는 것

은 불가능하였으며 직기의 구조상 씨실의 투입방법이 그 능률을 좌우하는 

요소인 까닭에 모든 기계업자들이 위사의 투입기구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듯한 감이 있다. 이 밖에 소음방지라든가 전자기구를 이용한 Monitoring장치

가 아직도 완전한 것 같지만 과도적인 연구로 발표되고 있다. 

위사투입방법으로서 직기를 구분하면 북에 의한 것(Shuttle loom), Jet직기, 

Rapier직기, Gripper직기, 다상직기(Multi-shed loom)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제직효울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직폭을 넓히는 방법이 있겠다. 이런



면에서 금번 ITMA 75에 전시된 직기의 종류를 보면 북직기가 약 15%, Rapier

직기가 약 55%, Gripper직기 9%, Water Jet직기 10%, Air Jet 직기 약 4%, 

Multished직기 3%, 기타, 그리고 쟈카드와 dobby의 단독전시 픽킹스틱(picking 

stick) 또는 각종 부품을 별도로 전시한 회사가 있었다. 

이 전시경향을 보면 북직기라는 것이 인기가 떨어져 버렸으며 전시도 별

로 없었다. 북직기에 대한 인기가 떨어진 이유는 mechanism을 누구나가 다 

알기 때문에 show효과가 없다 하는 것이고, shuttleless직기의 기능이 과거보다 

훨씬 나아진 것에 있지 않느냐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shuttleless직

기의 일부가 한정된 조직, 한정된 design밖에는 하지 못한다. 또는 한정된 원

사 밖에 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범용성을 가질 수 있

게끔 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다 고속으로 가동하니까 매력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다. 북직기는 이제 보조장치를 얼마큼 붙이느냐 하는 것이고 기계자체

의 원리, 메커니즘은 그대로이다. 이걸 다만 보조장치를 붙여 가지고 고능률

화시킨다. 혹은 자동화시킨다. 또는 이것을 monitoring해서 컴퓨터로 관리를 

한다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원리자체에 있어서 one stick one pick하는 문제, 

다시 말해서 북직기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북의 무게, 이 무게를 어떤 energy 

로 어느 속도로 지나가느냐 하는 것이 요점인 것 같다. 

북직기의 전시업자로서는 Galiles, Omita, Picanol, Rockwell, Draper, Ruti, Saurer 

등이 출품되고 있는데 Picanol이 가장 많이 출품하고 제일 인기가 있지 않았

나 생각이 든다. 북직기의 보조장치에는 능률을 높이기 위한 장치, 다시 말

하면 shuttle box에 shuttle timing을 잘 맞추고 있느냐 또는 혹시 그것이 고장

으로 서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monitoring해서 조정할 수 있는 electro 

mechanical monitoring system이 있었다. 

다음 속도면에서 북직기는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것은 원사의 종류에 따



라 다르지만 현재 출품되었던 것 중 가장 빠른 것은 Ruti의 것으로 120cm폭

으로 실제속도 350ppm으로 satin을 짜고 있었다. 그밖의 것도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 Picanol의 경우 [블루진]을 짜고 있는 기계로 188cm폭으로 

280ppm정도의 고성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 외에 Rockwell것은 Leesona의 

loom winder, unifil 같은 것을 부착하여 출품하고 있었다. 

북직기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일부 기계는 Slay cap을 없애버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고속으로 회전하던 직기를 갑작스레 세울 수 있는 장치 또는 자

동차와 마찬가지로 cylinder를 많이 가지고 시동하자 말자 정상속도(running 

speed)로 운전될 수 있는 장치 다시 말하면 빠른 속도로 운전할 수 있고 빠

른 속도로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 장치되어 있는 직기도 있었다. 

그리고 일부 직기는 소음방지를 하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북직기 자체가 

인기가 없는 것이어서 그런지 소음방지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았

다. 

Rapier직기는 현대직기를 대표하는 듯 가장 많은 직기가 나와 있었다. 

Rapier직기는 대체로 Rigid Rapier와 Flexible Rapier로 구분되는데 경제성 때문

인지는 몰라도 Flexible Rapier가 많이 있었다. 

Rigid Rapier는 Flexible(Tape) Rapier에 비하여 설치면적이 많이 필요하나 씨

실이 정확히 전달되고 rapier guid가 불필요하므로 경사에 대한 영향이 적으나 

속도를 높이는데는 Flexible Rapier보다 불리하다. 그러나 이를 보상하기 위하

여 2종 rapier를 채용하여 동시에 상하 2단의 위사투입을 함으로서 2종직물을 

짤 수가 있게 고안한 것이 있었다. 예를 들면 Iwer사의 바디폭 160cm, 직기

는 150×2ppm으로 300ppm에 해당되는 것이고, doule rapier로 된 Gunne사의 

것은 150cm로서 230×2ppm인데 double plush 직물을 제직하고 있었다. 

Griper직기는 각사 어느 정도 보편화 되어 있으며 Sulzer, Omita, Crompton & 



knoweles의 3사로 출품 대수도 10여대였으며 표시된 가장 고성능 직기로서는 

Sulzer의 최대 바디폭 540cm, 190rpm, 최대속도로는 280rpm으로 바디폭 

279cm를 들 수 있다. 

Gripper직기는 Gripper가 실을 운반하므로 소위 potential energy를 생각해 보

면 무거워야 멀리가도 energy가 적게 떨어지며 또 무거워야 굵은 실을 운반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Gripper 무게를 종전보다 크게 해서 이것을 

고속도로 운전시키고 동시에 더 굵은 실을 운반할 수 있다고 하는 직기도 

있었다. 

예를 들면 special project gripper를 만들어 압력을 배가해서 42tex의 실을 문

다든가 400tex 혹은 700tex double을 216ppm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하며 그 사

람들의 얘기로는 1,500tex도 문제없다고 하였다. 또 다른 것으로는 북직기를 

gripper로 개조한 예가 몇 대 전시되고 있었다. 

Jet직기는 Desveus, Enshu, Galileo, Nissan, Investa, Ruti등으로 비교적 일본이 

판을 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Jet직기 중에서는 Water Jet, Air Jet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Air Jet 보다는 

Water Jet가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씨실 한번 넣고 바디침 한번하고 하는 직

기중에서 가장 빠른 직기가 Water jet 직기이다. 따라서 사용원사가 한정되어 

여러 가지 각종 방적사를 함부로 쓸 수 없다. 

또 다른 특징은 공기 분사나 액체분사가 공기중에서 어떤 현상으로 변화

가 되겠느냐 하는 것, 예를 들면 난기류의 발생 등을 막기 위해서 보조기류

장치를 하여 보조기류를 Reed space 전체에 걸쳐 군데군데 만들어서 이동하

는 위사를 가속시켜 개구(shed) 속을 완전히 통과시키도록 된 것이 있었다. 

Water Jet loom의 경우에는 Rapier나 Gripper처럼 여러 종류의 위사를 집어 

넣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았다. 만약 그것이 쉽다면 여러 가지를 출품하였을 



터인데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Water Jet loom에는 방적사를 걸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아마 이것은 잔털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실의 표면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Water Jet loom에 걸기는 부적당한 모양이다. 따라서 대부분이 필

라멘트를 걸고 있었다. 

Enshu에서 출품한 Water Jet직기는 최고속도로 210cm 바디폭에 600rpm이라

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북침으로서는 직폭과 회전속도가 상관되는 것은 물론

이다. 다른 예로서 Nissan은 140cm 바디폭으로 1000ppm으로 운전한다는데 

실측해 볼 기회가 없었다. Nylon taffeta를 제조하고 있는 이 직기는 시험단계

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워낙 빠르니까 도트마리하고 홍두깨를 무

지무지하게 크게 해 놓았다. 예를 들면 도트마리가 직경이 1m, 홍두깨가 직

경이 60cm나 되었다. 이렇게 크지 않으면 도트마리와 홍두깨 교환하는 작업

으로 일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Air Jet직기로는 Investa가 주로 많은 기계를 출품하였는데 Air Jet는 이제 성

숙기에 달한 감이 있다. Investa에서는 바디폭 125cm에서 230cm까지 있는데 

가장 고속은 바디폭 230cm로 300ppm으로 polypropylene tape를 제직하는 것이

었다(그림 2). 그리고 Ruti의 것은 190~140cm로 400~450ppm 이것을 환산하면 

위사속도 630~760m정도 된다. 

 

 
<그림 1> The Ruti C1001 weaving machine, available up to 350cm wide. 



 
<그림 2> The Jettis 230 air jet loom which was among the more significant exhibits of 

Investa (Czechoslovakia). 

 

73년도 Greenvill에서 본 것과 이번에 본 것하고 비교해 보면 Water Jet직기

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빨라지지 않았나 생각되고 Air Jet직기의 경

우 보조장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붙여 보았지만 이것이 한계점이 아닌가, 

이상 더 붙여 보았자 더 쇄신할 것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상에서 대체로 본 전시직기는 Jet직기 계통을 빼고는 우리 나라에서도 

일부 볼 수 있는 기종이었다. 현재까지의 직기는 북침운동이 크랭크축의 회

전수 즉, r.p.m이 picks per min(p.p.m)과 동수인 것으로 잉아의 운동 즉, 개구속

도에 북침속도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되는 제한이 있다. 더 높은 제직효율을 

내려면 개구속도나 북침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여야 하는데 필요한 것은 경사

의 강력과 장력조정은 물론 기구상으로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여기서 제약될 수 있는 개구운동을 동시에 여러 단계로 분할함으로서 회

전속도와 관계없이 여러 대의 개구(shed)를 한 바디폭에서 동시에 만들면서 

씨실을 넣으면서 연속으로 바디침을 하여 제직능률을 더 높게 하자는 것이 

다상직기이다. 



다상직기(Multi shed 또는 Multi shuttle loom)는 ITMA 71, ATME 73에서도 전

시소개된 적이 있지만 금번 ITMA 75에서도 Investa, Nuovo, Pignone, Mayer & 

Cie 등 각사에서 한대씩 전시되었으며 원리의 구상으로는 환편기에 있어서 

동시에 여러 층의 편침이 캠에 의하여 운동하며 동시에 여러 가닥의 편사가 

동시에 연속적으로 운동하는 것과 같다. 전기 Investa와 Nuovo, Pignone사의 

것(그림 3)은 평형직기이고 Mayer & Cie사의 것(그림 4)은 원형으로 되어 있

다. 

 

 

<그림 3> The Nuovo Pignone TZP multi-phase machine, 16 divisions, 330cm wide. 

 

 
<그림 4> Diagram of Marger & Cie circular Multiphase Weaving Machine. 



 

<그림 5> Investa의 Conti직기 

 

개구운동과 북진행과 바디침이 한 바디 폭안에서 10여대가 연속적으로 진

행되는 까닭에 보기에 마치 물결치는 모양 같아서 wave line shed 역은 ripple 

shed라는 말도 있다. 평형다상직기로서 Investa의 Conti직기(그림5)의 성능을 

바디폭은 330cm, 16개의 씨실감는 장치가 기계의 오른 쪽에 있고 16개의 파

상개구가 바디폭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면 weft carrier가 shed를 진행하게 되고 

좌측에 도달한 빈 carrier는 다시 conveyor로서 다시 오른 쪽의 winding head로 

줄이어 이송된다. 바디침 운동은 원형캠으로서 이루어지며 한 개 한 개의 바

디살이 두드리듯이 운동한다. 전시기는 OE면사로서 500ppm이며 약 

1650m/min의 위사공급속도에 해당된다. 제직된 직물은 상당히 탄탄한 것이었

다. 그러나 소음도 대단한 것이었다. 

Mayer & Cie사의 원형다상직기는 같은 원리이기는 하나 다분히 환편기와 

닮은 점이 있어 원형으로 된 Bed를 4등분하여 4등분 중간에 각각 씨실을 감

아주는 battery가 있어 한 section을 지나온 빈 carrier는 다음 battery에서 씨실



을 담아서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까닭에 평형다상직기와 같이 빈 carrier의 반

송이 불필요하다. 이 직기의 성능을 보면 최고 씨실 공급속도 2000m/min 북

(carrier) 32개, 각 carrier의 속도는 1.2m/sec, 직폭은 167cm×4, 실은 면사 Nm 

10~80이라고 하는데 직물은 보기에 위사밀도가 성글게 보였다. 

다상직기의 기구는 대개가 극비로 되어 있는 듯 기계주위에 모인 사람들

이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 보지 못하게 감시인들이 지키고 있었으나 다만 문

헌으로서 나타난 Mayer의 원형기의 기구가 발표되었기에 그 구상을 설명한

다. 그림 4는 원형의 일부를 직선상으로 그림 것인데 날실은 하부에 도트마

리가 있고 짜진 베는 상부로 올려 감는다. 그림에 있어서 1은 고정된 stator, 2

는 회전하는 rotor로서 각각 기계의 원주를 형성한다. 날실은 하부 도트마리

에서 원형으로 분리되어 개구장치 3에 끼어 있고 바디살 4의 사이로 지나가

게 되어 있다. 잉아는 cam track 5로서 움직이어 개구운동을 하게 되고 조직은 

5와 7에 표시된 point의 조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씨실 carrier 8은 한 바디

폭에 해당되는 실을 담고 있어 rotor에 붙어 있는 영구자석 9에 의하여 움직

이게 된다. 바디살 4는 roller 11이 눌러주게 되어 파상바디침을 하게 된다. 

Mayer사는 1976년내에 좀 더 개량된 원형시험기 3대를 제작하여 시험용으

로 제공한다고 한다. 

ITMA 75에 전시된 직기들이 과시하는 성능의 대요는 제직능률을 들고 있

는데 발표된 것 중 각종 직기중 성능이 높은 것을 간추려 보면 북직기로는 

Ruti의 바디폭 350cm, 185ppm, 최대위입속도 647mpm(그림 1), Rigid Rapier 직

기로는 Gardella(이)의 바디폭 73.5×2(double pick) 680ppm 최대위입 1000mpm, 

flexible Rapier 직기로는 Vamatex(이)의 190cm 바디폭, 400ppm 760mpm, Gripper

직기로는 Sulzer(서)의 541cm 190ppm. 1028mpm, Water Jet 직기로는 Nissan(일, 

그림 6)의 230cm, 350ppm 805mpm인데 다상직기로는 Nuovo Pignone의 330cm, 



666 해당 ppm으로 최대위사공급속도 2200mpm인 바 확실히 최대급은 다상직

기라고 하겠으나 이는 또한 직물조직과 원사에 제한되는 것도 확실한 문제

점이며 아직 개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림 6> The Nissan Jet 1000 loom which is said to be capable of  

running at speeds of up to 1,000 p.p.m 

 

ITMA 75를 통하여 직기가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느냐 하는 발전동향과 이런 

직기가 출품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끝으로 부언하고 싶은 것은 밀라노에 출품된 고속화 기계와 자동화 기계

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show효과를 노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성능을 어느 정도 믿어주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계의 값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수지가 맞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비싸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성능을 어느 정도 믿어주느냐 하

는 것이다.  



그리고 기계의 값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수지가 맞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실정에 비추어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

되지만 지금부터라도 한 회사에서 한 두대 사가지고 연구를 해서 준비할 필

요가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Gripper직기로서 북

직기를 Gripper로 개조하여 출품한 곳도 있는데 혁신직기의 원리를 터득한다

면 이 정도의 기계는 국산화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